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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자 소개
- 안 중요한 건 생략
- D-1063

- 의료 IT 회사 근무 한 달째



발표 목적
- 의료 IT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

- 뭐하는 분야인가
-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가
-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

-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광고
- 회사 영업



의료 IT의 영역
- 의료정보시스템

- 전자의료기기

- 영상의학 (X-ray, CT, MRI, 초음파)

- 의료 AI
- 건강관리 IoT 디바이스 / 앱



현실

- 표준따위 없는 시스템
-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지만 쓰기엔 부족한 데이터
- 각종 규제, 개인정보, 보수적 시스템
- 진입장벽



의료 정보 시스템
- EMR

- Electronic Medical Record, 전자의무기록
- 환자 차트: 인적사항, 병력, 건강상태, 진찰기록, 입원/퇴원기록…
- 옛날에는 다 종이에 적었다 -> 전산화
- EMR 보급률 자체는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 (2017년 기준 92%)

- 의료보험 때문



의료 정보 시스템
- OCS

- Order Communication System, 처방전달시스템
- 환자의 처방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부에서 유통하는 시스템
- 의사의 검진, 처방 -> 진료 부서의 조치 -> 의약 처방 -> …
- 병원 행정의 체계화
- EMR의 subsystem으로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음





의료 정보 시스템
- PACS

-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
- X-ray, 초음파, CT, MRI 등 이미지/영상 데이터 통신/표시/저장
- 가장 좁은 영역이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분야
- X-ray: 옛날에는 필름으로 찍고 보관
- CT, MRI : 필연적인 빅데이터

- 최소 512 x 512px
- 흑백이지만 12bit / px
- 초당 ~100개의 단면
- 12 * 512 * 512 * 100 = 약 40MB/s

- DICOM 표준: 1980년대에 등장해서 아직도 쓰이고 있음





차트

- 양식이 있지만 병원마다 제각각
- 같은 진료를 해도 형식이 다름

- 기입 표준 없음
- 성별: 남/녀, M/F, M/W, 1/2, …
- 문장형 진단의 경우 그냥 
자연어

- 오타도 난다



전산화 과정
- 병원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개발진에 넘겨주면
- 개발진은 차트마다 스키마를 설계하고 테이블을 만든다
-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입력한다

- 차트가 변함 / 새로운 차트가 생김
- 그때마다 새 스키마를 만들고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만든다

- 대형 병원의 외래환자수: 하루에 10,000명 이상
- 웬만해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



결말

- 대략 10년 주기로 EMR 시스템 교체
- 교체 작업 1달
- 시스템 안정화 1~2달
- 새 시스템 사용에 대해 직원 교육

- 교체할 시기가 가까워지면
- 테이블이 몇 천개쯤 쌓여있음
- 마이그레이션 할 때마다 며칠씩 소요



해결책

- 유연한 의료 정보 시스템 표준 개발
- 차트가 새로 생겨도 시스템은 보존할 수 있게
- 매우 장기적인 데이터 / 스키마 관리
- 표준화를 통해 병원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

- 여러 표준 스펙 제시
- HL7 FHIR: 미국에서 80% 이상 점유
- openEHR <- 내가 구현하고 있음



빅데이터 머신러닝 IoT
- 기술 특성 자체는 의료에 적용하기 좋음
- 빅데이터

- 대량의 데이터
- 개인정보, 비표준

- 머신러닝

- 비표준 데이터
- 법적 규제

- IoT
-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정확도, 신뢰도 문제



그래도 한다



일해보면서 느낀 점
- 진입장벽?

- 분야에 대해 개념은 잡아야 한다
- 혼자 주제를 정하는 건 어려움
- 설명해줄 사람이 있기만 하면 많이 해결됨
- 의료인이 개발 공부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

- 개발 난이도?
- 스펙이 정해지고 난 후의 개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듯
- 나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
- 솔직히 소개원실보단 쉽다

- 진로?



일해보면서 느낀 점
- 대학원보다 낫나요

- 월급 많음
- 정시 출퇴근

- 사람 뽑나요
- 아마?
- 내년에도 전문연 뽑을 예정
- 웹 / 디비 개발자 환영
- 딥러닝 연구자도 환영



끗
전역하고싶다


